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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매사추세츠가 우편

투표를 법으로 허용하면서 유권자들은 2020

주 예비선거와 11월 대선 및 총선을 우편투

표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달 초부터 주무

부 윌리엄 갤빈 장관은 우편투표 신청서를

유권자들에게 우송하기 시작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총선뿐만 아니라 예비선

거 또한 사상 처음으로 우편투표가 허용된다

. 9월 1일 예비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대해 알

아본다. 

새로운 투표법에 따르면 7월 15일가지 주

내 450만명의 모든 유권자들에게 우편투표

신청서를 의무적으로 발송한다. 그러나 우표

비용 문제로 지연되면서 7월 22일 갤빈 주무

부는 모든 신청서를 발송했다. 이 신청서는 7

월 24일 금요일까지는 모두 받았어야 한다고

주무부는 밝혔다. 

보스톤 아파트 렌트 시장 순간 멈춤, 공실율도 증가 

2020 새로운 우편투표법 
올 선거 어떻게 달라지나 

우편투표신청서 지금까지는 모두 받았어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보

스톤 아파트 렌트시장의 여름은 무덥지만 가

장 바쁜 시기다. 일반적으로 졸업한 학생들

이 떠난 후인 5월말, 약 80%의 아파트는 재

계약이 완료되고 7월말이면 90%의 아파트

먼트가 계약 완료되는 시점이다. 

거리에는 새학기를 시작하기 위해 오는 학

생들이 하나둘씩 늘어나야하는 시기이다.

“올해 보스톤 렌트시장은 멈췄다”는 것이

보스톤에서 10여년째 부동산업을 해온 니키

박 보스톤전문 부동산 에이전트의 이야기다

. 

프리미어리얼티 소속 박씨는 “10년 동안

올해 문의가 제일 적었다. 3월달부터 문의가

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거의 반응이 없다”고

말한다. “공실율이 많아서 1년 5% 정도 인

상되던 아파트 렌트비가 오히려 조금씩 내리

고 있다”는 것이다. ▶▶8면으로 계속

유학생들 상당수가 한국에 머무는 것 선택
두고간 물품 보관 및 한국 택배 배송 요청 잦아 
한국 간 학생들 잔여계약기간 못채워 분규도 

유학생들이 거주하는 올스턴의 아파트 예년의 경우학생들이북적되는 시기이지만 지금은 거의 사람들이 눈에띄지않을정도로적막하다

▶▶7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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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 참전용사 묘지에 
태극기 휘날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서영애

평통부회장, 편집부 = 민주평화통

일자문회의 보스턴협의회(회장 한

선우)는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맞

아 7월 27일 월요일 아침부터 오후

까지 로웰(Lowell)에 위치한 웨스

트론묘지(Westlawn Cemetery)

등에서 참전용사 묘지 태극기 달

기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이 행사에는 보스톤 평통위원들

과 그레이터로웰베테랑카운슬

(Greater Lowell Veterans Coun-

cil, GLVC), 드래컷베테랑오피스

(Dracut Veterans Office, DVO)

의  자원봉사자들 20여명이 함께

참여했다. 

1953년 휴전을 선언한 정전기념

일 7월 27일, 한국참전용사 묘비에

는 성조기와 태극기가 하나의 국

기받침대에 꽃혔고 빨간 카네이션

도 함께 장식됐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보스톤 평

통 서영애 부회장과 신영 여성분

과 위원장은 GLVC와 DVO자원

봉사자들과 10주에 거쳐 10곳의 묘

지를 방문해 작고한 한국참전용사

들의 명단을 만들었다.

한인 자원봉사자,참전용사 자원

봉사자들은 함께 태극기와 미국

국기를 하나의 국기 받침대에 묶

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한미국기는 239개

참전용사 묘지에 놓였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평통

은 묘지에 안장된 한국전 참전용

사들의 기록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신영 평통

여성분과위원장, 편집부 =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보스턴협의회가 개

최한 <온라인 평화통일문예공모전

>에서 그림작품을 제출한 손 희노

래 학생이 대상을, 수필을 쓴 최서

경 학생이 최우수상을 각각 수상해

미주 본선에 진출했다. 

김진아(수필), 권지혜(그림) 학생

이 우수상을, 곽나연, 이완 암스트

롱(Ewan Amstrong), 올리비아 리

에라(Olivia Liera), 곽정우 학생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한국계가 아닌

외국인으로서 에세이를 출품한 네

이선 버트(Nathan Burt) 학생에게

는 특별상이 수여됐다. 

미주지역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 및

2032 남북 공동 올림픽 유치 기원을

위해서 미주 20개 협의회와 함께 개

최한 <온라인 평화통일문예공모전

>에는 31명이 35개 작품을 제출했다

. 평통에서는 이중 9개 작품을 선정

해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을 진행했던 신영 위

원장은 “<2020 미주지역 평화통일

문예공모전>을 통해서 어린아이들

과 청소년들의 생각을 만날 수 있어

행복했고, 희망을 볼 수 있어 참으

로 감사했습니다.”고 심사평을 남

겼다. 

보스톤 평통은 은 8월 6일 목요일

저녁 8시 김용현 보스톤 총영사, 한

선우 민주평통 보스턴 협의회 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줌(Zoom) 온

라인 시상식을 개최해 시상할 계획

이다. 

미주 본선 시상은 8월 15일 토요

일 평통 미주지역회의 사무실이 위

치한 시애틀에서 개최된다. 지역회

의 결선 수상자 11명은 대통령상(1

명), 사무처장상(2명), 우수상(3명),

장려상(5명) 등을 다시 수상한다. 

미주 결선 출품작

글짓기 : 최서경 

그림 : 손 희노래

협의회장상(대상) : 손 희노래

협의회 최우수상 : 최서경

협의회 우수상 : 글짓기 - 김진아

그림 - 권지혜

협의회 장려상 : 글짓기 - 곽나연

, Ewan Armstrong

그림 - Olivia Liera, 곽정우

특 별 상 (외 국 인  출 품  중 ) -

Nathan Burt

보스톤협의회 시상식 8월 6일 목

요일 저녁 8시 

Join Zoom Meeting

https://us02web.zoom.us/j/89006

670936?pwd=eTlacXl0czFUM2Qy

VDlyZ1dQblJNQT09

Meeting ID: 890 0667 0936

Passcode: nuac2020

bostonkorean@hotmail.com

손 희노래 평화통일문예공모전 대상 수상 
최서경 최우수상, 김진아, 권지혜 우수상 
평통, 온라인평화통일문예 공모전 

대상을 수상한 손 희노래 작품

▶▶3면으로 계속

이 행사에는 보스톤 평통위원들과 그레이터로웰베테랑카운슬(Greater Lowell Veterans Council,
GLVC), 드래컷베테랑오피스(Dracut Veterans Office, DVO)의  자원봉사자들 20여명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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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한인 여러분!”한인회 쌀, 라면 등 배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한인회(회장 장우석)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시간

을 보내고 있는 한인동포들에게 가

정당 약 $52 상당의 쌀, 김, 라면을 8

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4시 우번 한

인회관 (13 Campbell ST Woburn)

에서 배포한다. 

총 배포 규모는 $6,700여불로 약

130여 가정에게 배포한다. 한인회는

독거노인 및 연방 정부의 코로나바

이러스 경기부양 지원금(Stimulus

check)을 받지 못한 한인들에게 우

선 배포하며, 잔여분량은 일반 한인

들에게 당일 선착순 배포한다. 

한인회는 “여러 차례 임원회의

를 통해 배포 대상자 정했다”며  “

한정된 수량이지만 꼭 필요한 분들

에게 전달되었음 한다”고 말했다.

사전신청 한인들이 우선순위로 배

포신청서에 제공된 이름과 전화번

호만 확인한다. 대리수령도 가능하

다. 

한인회는 현재 배포신청을 받고

있다. 배포를 원하는 한인들은 매사

추세츠 한인회 페이스북 공지내용

을 통하거나, 구글 링크를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은 잠정적으로

7월30일 저녁9시(혹은 신청인 상황

에 따라 조기마감)로 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생필품은 매사추

세츠 한인회가 재외동포재단에

2020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승인된

사업지원금을 취약계층 생필품 지

원사업으로 변경해 구입한 것이다.

한인회는 3.1절, 815 체육대회, 역사

이야기 사업을 변경신청 하였고, 재

외동포재단은 이를 승인했다.

한인회 측은 “H Mart 벌링턴 지

점(최승각 상무)에서 $1,000을 기부

하고, 쌀, 김, 라면을 할인된 가격으

로 제공해 배포 규모를 1.5배 이상

늘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장우석 회장은 “유례없는 상황

을 슬기롭게 극복해가고 있는 한인

들께 미약하나마 함께 나누며 한인

들 가슴속에 훈훈한 인정의 불씨가

환하게 켜져 힘들고 외롭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배포관련 문의는 매사추세츠 한

인회(masskorean@gmail.com)로

할 수 있다. 

신청 구글폼 : 

https://forms.gle/B9J4njqkwj3P

at5x8

한인회 페이스북: www.face-

book.com/groups/2431882397046328

bostonkorean@hotmail.com

경기부양지원금 미수령자 및 독거 노인 우선 신청
총 $6700규모, 취약계층 배포 후 일반 한인들에게 선착순 배포

확보할 수 있었다. 이 기록은 몇

명의 한국 참전용사가 각 묘지에

안장됐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각

묘지관리사무실과 타운에 전달,

문서 기록에도 남길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에 GLVC와

DVO는 적극적으로 물품을 기부

하고 자원봉사자로도 참여해 큰

호응을 보였다. 이날 평통위원들

과 자원봉사자들은 8시간에 걸쳐

모든 참전용사 묘지를 태극기로

장식했다. 

제 러 드  라 게 이 (Gerard P.

Largay) 로웰묘지부 청장은 한

선우 평통회장에게 감사와 격려

의 말을 전하면서 사진과 자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

다. 

bostonkorean@hotmail.com

▶▶2면에 이어서

매사추세츠 한인회(회장 장우석)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인동포들에게 가정당 약 $52 상당의 쌀, 김, 라면을 8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
~4시 우번 한인회관 (13 Campbell ST Woburn)에서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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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1조원 규모 추가 경기부양책 제시, $1200지급 포함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빠르면 8월께 2차 경기부양

지원 체크 $1200을 받게 될 전망이

다. 반면 실업급여는 추가지급 금액

이 $600에서 $200로 감축되며 향후

에는 실직전 급여의 70%를 받는다.

적어도 공화당의 안에 따르면 그렇

다. 

공화당 상원들은 27일 오후 1조달

러에 달하는 추가 경기부양책 힐스

법 (HEALS Act - the Health,

Economic Assistance Liability

Protection & Schools Act)을 공개

했다. 그동안 공화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대두되면서 단일안을

산출하지 못했지만 지난 주말을 거

치면서 거의 최종안을 조율해 냈다. 

CNN에 따르면 이번 부양책은 각

가정에 직접적으로 발송하는 경기

부양지원금 수표를 비롯해, 범위를

좁힌 급여보호프로그램(PPP), 학교

지원 1050억달러, 감염검사 등 보건

비용, 직원 재고용 장려 세제혜택 등

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많은 논란의 대상이었던 추

가실업급여 $600을 폐지하고 해고

전 받던 금액의 70%를 주기로 했지

만 이를 위해 각 주의 고용보험부의

지급 시스템이 준비될 때까지 주당

$200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다만 지난주로 종료된 연방 세입

자 축출 중단안과 관련 래리 백악관

경제보좌관은 CNN과 인터뷰에서

연장하는 것으로 이야기 했으나 바

로 다음달인 27일 팍스뉴스와의 인

터뷰에서 이를 부인했다. 

공화당 및 백악관 측은 $600추가

실업급여가 마감되는 이번주까지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없을 것

을 예상하고 실업급여안 등으로 분

리해서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제안했으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단칼에 거부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낸시 펠

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

원 원내대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

관, 마크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

은 27일 저녁 만남을 갖고 첫 협상을

벌였다. 

첫 협상 후 낸시 펠로시 의장은 “

분명하게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확

인했다. 우리는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공통점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는데 아직 거기에는 도달하지 못

했다”고 다른 입장을 분명히 했다. 

2차 경기부양지원수표$1200

공화당과 민주당이 동시에 찬성

하고 있는 안중의 하나다. 공화당 안

은 지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75,000이하는 $1200, 자녀에게는

$500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부부의

경우 $150,000 이하일 경우 $2,400을

지급받는다. 다만 케어스 법에서는

17세 미만의 부양 자녀만 $500을 지

급했으나 이번에는 이 제한이 없어

진다. 

당초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4만

불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제안했으

나 실행의 어려움이 지적되면서 기

존 안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민주당의 히어로스 법에 따르면

$75,000 미만 소득자에게 $1200씩 지

급하고 자녀들에게도 $1200씩 지급

해 최대 $6,0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록 이번 법안이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처음 제안했던 것보다

는 나아졌지만 민주당에 비하면 상

당히 적다. 한 소식통은 펠로시 하원

의장은 경기부양체크의 금액을 민

주당안처럼 늘린다면 공화당의 실

업급여 삭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실업 급여 삭감 

민주당의 히어로스법은 $600추가

실업급여를 2021년 1월까지 지급한

다는 것이지만

151 Brighton Ave. Allston, MA 02134  |  (617) 254-2775151 Brighton Ave. Allston, MA 02134  151 Brighton Ave. Allston, MA 02134  |  (617) 254-2775

공화당 27일 힐스법(HEALS act) 공개
민주당과 본격 협상 시작  

▶▶5면으로 계속

23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마크 메도우스 백악관비서실장이 국회의사당에서 경기부양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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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은 일부 근로자들의 일 복

귀 의욕을 꺾는 것이라며 반대하

고 있다. 

공화당은 힐스법안에서 $200로

줄이고 8-20주까지 각 주 정부가

시스템을 새로 업데이트해 기존

급여의 70%를 받을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600 연장을 주장하는 민

주당과 공화당이 어떤 협상을 이

끌어낼 지 주목된다. 

공화당 힐스법안의 주요 골자

-2차 지원체크 

-축소된 추가 실업급여 연장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 50%이

상 매출 타격 사업체, 좀더 유연한

탕감 

-1050억 달러 교육펀드 K-12에

700억달러, 대학 300억 달러, 50억

주지사 임의 지원, 

-160억 달러 주정부 검사비용

+90억 케어스 법 남은 비용 

-260억 백신개발 및 분배 

-국립보건원 155억달러 

-사업체, 학교, 의료진 등 민사

소송 면책

-직원보유 크레딧(Enhanced

employee retention tax credit)

-PPE 장비구입 비용 감면가능  

-사업체 식사 비용 100% 비용

감면 가능(과거 50%만 가능했음)

hsb@bostonkorea.com

15만불 이하 PPP대출 자동 탕감 등 힐스 법안 속 PPP법안 ▶▶4면에 이어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공화당이 27일 제시한 1조달

러 힐스법안(HEALS act)에서 중소

규모 사업체들에게 가장 관심이 가

는 부분은 PPP법안이다. 워싱턴 비

즈니스저널에 따르면 특히 15만달러

이하 ppp대출 사업체들을 자동적으

로 탕감해주는 조항은 공화당 힐스

법안의 핵심이다. 

상원 중소기업위원회 의장인 마르

코 루비오 의원(공화-플로리다)과

수잔 콜린스 의원(공화-메인)입안

한 PPP법안은 15만불 이하 PPP대출

자들은 케어스법 1106(e)조항에 규

정한 증거서류를 대출기관에 제출하

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다만 PPP의 의무요구사항을 충실

이 따르겠다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동시에 대출탕감과 관련된 증

거 서류를 향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 사기방지를 위해 향후 중소기업청

이 무작위로 재검토 및 감사를 진행

하기로 했다. 

15만불에서 2백만불을 대출한 사

업자들은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

아도 되지만 탕감신청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자료를

3년동안 보관해야 한다. 대출업체들

은 탕감신청서를 검토한 후 SBA에

제출하게 된다. 

비록 이번 법안이 공화당 법안이

지만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수잔 콜

린스 상원의원이 같은 중소기업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상원의

원, 진 쉐힌 상원의원의원과 논의를

거쳐 입안한 것이어서 민주당과 협

상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

다. 

PPP법안에 포함된 기타 내용들이

다. 

▶1900억달러를 추가해 자격이 되

는 사업체들에게 대출한다. 두번째

PPP는 300명 이하의 사업장으로 최

소한 50% 이상 매출이 감소한 업장

이 대상이며 최대 대출 한도는 2백만

불이다. 1,2차를 합쳐 1천만불 이상

대출은 불가능하다. 

▶250억달러는 10인 이하 사업장

대상 대출로 따로 확보해 두며 100억

달러는 커뮤니티 대출기관의 대출로

한정해 둔다. 

▶현재의 60% 급여, 렌트 등 경비

40%의 분할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40% 경비는 렌트, 모기지 이사, 유틸

리티 뿐만 아니라 일부 공업업자 비

용, 직원보호장비 구입, 운영 경비 등

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예로

지난 2월 15일 이래 소프트웨어, 인적

자원, 회계 비용 등 업체 운영에 필수

적인 비용 등이 된다. 

▶대출업체는 탕감 대출 기간으로

자신이 원하는 8주간을 2020년 중에

서 선택이 가능하다. 

▶PPP 대출 사업자들은 새로운 법

규정 하에서 최대 대출 규모가 늘어

난 업체들은 추가 대출 금액을 요청

할 수 있다. 이는 이미 탕감신청서를

제출했어도 가능하다. 

이번 공화당 법안과는 별도로 의

회는 7월초 양당 합의 법안으로 급여

보호스몰비지니스탕감법(Pay-

check Protection Small Business

Forgiveness Act)을 발의했다. 이 법

안은 15만불이하의 대출을 받은 사

업체들의 경우 한 페이지의 증명서

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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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경기부양책 
스몰비지니스안 뭐가 담겼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공화당이 제시한 힐스법안에

따르면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급여

보호프로그램(PPP), 세금감면안, 그

리고 손해배상 보호권 등이 포함되

어 있다. 

신규 PPP는 300명 이하 사업장으

로 50% 이상의 매출이 손상됐을 때

최대 2백만불까지 재 대출이 가능하

다. 다만 각 기업체의 대출 한도를 1

천만불로 제한해 1,2차 때 최대 한도

의 대출을 받은 사업체는 대출이 불

가하다. 

이번 안은 민주당 벤 카딘 상원의

원이 6월 발의했던 P4(Prioritized

Paycheck Protection Program)와

유사하다. 이는 남은 1300억달러의

재대출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다. 공

화당 안은 1900억달러를 추가로 배

정했다. 

공화당 법안은 1백만불 이하의

PPP대출에 대해서는 탕감을 더욱

간소화했다. 소규모 대출금액에 대

해서는 무조건 탕감을 하자는 움직

임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을 반영 이

번 제안에서는 15만불 이하의 금액

은 자동탕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

았다. 

PPP 대출은 급여 뿐만 아니라 운

영비용, 약탈로 손상입은 복구 비용

등도 탕감 요건에 포함시켰다. 

손해배상 보호 법안도 코로나바

이러스로 관계된 솝해배상 소송의

조건을 강화시켰다. 사업주 또는 병

운이 전체적으로 태만했으며, 주정

부의 보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의도적인 잘못된 행동 했을 때만 손

배소를 허용하며 손실 금액도 한도

를 두었다. 

또한 이번 공화당 안은 1000억달

러 SBA 7(a)대출 프로그램도 포함

했다. 이 대출은 대출 사업자 연 수

익의 2배 금액을 대출할 수 있다.

100% SBA 보장이며 20년 상환 1%

의 고정 이율, 최초 2년간 상환이 유

예된다. 

민주당의 3조달러 안은 추가 PPP

대출을 비롯해 여러 여러가지 스몰

비지니스 세금 크레딧을 담고 있다.

PPP 탕감을 완화하는 내용의 히어

로스 법안의 일부는 지난 PPP법안

개정 당시 일부 법제화되기도 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공화당의 이번

힐스 법안이 주는 혜택이 너무 적다

고 지적하고 있다. 벤 카딘 의원은 실

업급여, 주정부 지원 등에 대해 더 많

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를 방문하는 모

든 방문자들은 14일간 자가격리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시 하루당 $500

의 벌금이 부과된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오는 8월

1일부터 휴가객, 학생들, 그리고 다

른 주를 방문했다 돌아온 매사추

세츠 주민들에게는 자가격리 규정

이 적용된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하와이를 비롯해 확진자들이 적은

동북부 지역의 방문자들이나, 3일

내 음성반응 자료를 제시하는 경

우 격리 규정에서 면제된다. 

주지사는 매사추세츠의 낮은 확

진율 병원입원율의 상태를 유지하

기 위해 좀더 적극적이고 선제적

으로 이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지사는 “3월 이래 매사추세

츠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규범

을 준수한 결과 코로나바이러스를

통제하는데 많은 진전을 일궈냈다

”고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휴

가차 매사추세츠를 방문하거나 학

교에 복귀하기 위해 돌아오고 있

다. 이들은 어디서 방문하든지 매

사추세츠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을 막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 같은 법의 집행은 실제적으

로 자신의 양심에 의존한다는 방

침이지만 녹녹치 않다. 매사추세

츠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방문전

온라인에 “매사추세츠 방문양식

”을 작성해야 한다. 

주 및 지자체 보건부와 주 역학

조사부는 자가격리에 있는 사람들

을 점검하게 된다. 주민들은 또한

위반 의심자들을 주 보건부에 신

고할 수 있다. 호텔이나 에어비앤

비 운영자들은 고객들에게 이 규

정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메인, 로

드아일랜드, 버몬트 그리고 뉴햄

프셔의 경우 이 같은 의무규정에

서 제외된다. 허용 주의 변경사항

은 https://www.mass.gov/info-

details/covid-19-travel-

order#lower-risk-states에서 찾

아볼 수있다. 

격리를 원하지 않는 방문자들은

매사추세츠 도착 72시간내에 감염

겸사를 받아 요청시 음성판정서를

제시하면 된다. 

다른 예외는 매사추세츠를 지나

는 여행객, 직업상 통근자, 치료를

위해 방문하는 환자, 군인 등으로

격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사추세츠외 뉴욕, 커네티컷

그리고 뉴저지 등도 방문객들에게

14일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

다. 위반시 뉴욕은 $2,000을 커네티

컷은 $1,000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

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학기에 개강하는

한국의 학생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국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대학들의 경우 대량 자

체 검사 시설을 갖추고 소속대학

생들에게 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므

로 각 학교에 문의해보는 게 좋다. 

노스이스턴대학의 경우 하루당

5천명의 학생들의 감염검사를 실

시할 수 있으며 24시간안에 결과를

발표한다. 대학에 따르면 500여 기

숙사를 양성반응을 보이는 학생들

을 위해 마련해 두었다. BU의 경

우도 자체 검사시설을 보유해 검

사, 추적 등의 조치를 취한다. 

매사추세츠주는 현재 실내에서

는 25명 이상 모임을 금하고 있으

며 야외의 경우 100 이상 모일 수 없

도록 하고 있다. 

7월 24일 매사추세츠 신규확진

자는 214명이 발생해 누적확진자

는 107,887명으로 늘었다. 사망자

는 14명으로 누적사망자는 8,279명

으로 집계됐다. 

hsb@bostonkorea.com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의원

매사추세츠 방문자 14일 자가격리 강화
위반시 $500벌금 
타주에서 방문시 매사추세츠 방문 양식 온라인 신고 
뉴햄프셔 등 감염 적은 동북부 주들은 격리 면제

찰리베이커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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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선거 우편투표 허용 어떻게 진행되나 
우편투표 신청 

유권자들은 기입한 신청서를 8월

26일까지 지역 선거관리부에 도착하

도록 해야 한다. 우편 소인이 찍혀 있

어도 26일 이후에 도착하면 유효하지

않다. 갤빈 장관은 우편이 배달되는

것이 최장 1주일도 걸릴 수 있으니 반

드시 2주-3주정도 여유를 두고 발송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권자들은 신청서를 다운받아 기

입해도 된다. 기술적으로는 내용만

적확한 경우 일반 종이에 만들어서

보내도 된다. 

갤빈장관은 “모든 신청서에는 반

드시 유권자의 주소, 서명이 필요하

다. 신청서를 자신이 거주하는 곳이

아닌 곳으로 우송되는 경우 그곳 주

소도 기입해야 한다. 비록 무소속일

지라도 신청서에는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편투표신청서를 받지 못하는 경

우 등록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 자

신의 등록 여부를 확인 한 후 온라인

으로 등록하거나 우편 또는 시, 타운

홀을 방문해 신청, 등록할 수 있다. 예

비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 마감은 8

월 22일이다. 

등록을 마친 후에는 우편투표 신청

서를 요청하거나 프린트해 등록할 수

있다. 전화를 선호하면 1-800-462-

VOTE (8683)로 요청할 수 있다. 

우편투표는 무소속이라도 정당 선

택 

무소속인 유권자는 일반적으로 정

당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편투

표에서는 반드시 정당을 선택해야 한

다. 모든 유권자는 선거 당일에는 당

을 선택해야 선택한 당 예비선거(경

선)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우편투표지 발송 

신청서가 승인되면 주정부는 우편

투표지를 주소지로 발송한다. 투표지

에는 반송용 봉투도 함께 동봉되어

있다. 이 반송용 봉투는 이미 지불이

된 것이므로 우표를 따로 붙이지 않

아도 된다. 이 투표지를 지역 투표사

무소에 9월 1일 저녁 8시 이전까지 도

착하도록 해야 한다. 9월 1일 이후 도

착한 투표지는 유효한 투표로 집계하

지 않는다. 

이 투표지는 투표장소에 마련된 우

편투표함에 집어 넣어도 된다. 

우편 투표 추척 

우편투표를 우송한 사람들은 주 우

편투표 추적 포탈에서 확인이 가능하

다. 

우편 투표 후 마음이 바뀌었을 때

나 또는 우편투표가 9월 1일까지 도착

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먼저 선관위

사무실이 우편투표지를 받지 않았음

을 확인해야 한다. 우편투표지가 도

착하지 않았을 경우 투표 당일 대면

투표가 가능하다. 

조기 투표 

조기 투표는 8월 22일부터 28일 금

요일까지 실시된다. 주무부 선거관리

웹사이트에 조기투표 날짜, 시간, 각

타운별 투표 장소를 투표 시작하기

최소한 1주일 전에 포스트하게 된다. 

투표 당일 투표 

마지막으로 9월 1일 투표당일 투표

장에 가서 투표하는 것이다. 자신이

투표할 곳은 여기서 알아볼 수 있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한국전 종선선언 결의안

에 하원 외교위원회 랭킹 2위이자

차기 연방하원 외교위원장 후보

로 알려진 브래드 셔먼(민주, 캘

리포니아)의원이 24일 지지서명

했다. 

셔먼 의원의 서명은 지난 7월 6

일 하원 법사위원장인 제리 내들

러 의원의 서명에 이어 48번째 지

지선언이다. 지난 6월 말 민주당

내 가장 진보적인 매사추세츠 하

원 아이아나 프레슬리 의원이 45

번째로 서명한 이래 민주당의 유

력 정치인들이 서명에 참여, 점차

확산의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지난 2019년 2월 미 하원에서 로

카나 의원에 의해서 발의된 한국

전쟁 종전 촉구 결의안인 HR 152

는 그동안 미주민주참여포럼

KAPAC 및 KPN등 미국의 비영

리 평화단체의 노력으로 한명씩

지지세를 모아가고 있다. 

특히 MA한국평화캠페인(MA

Korea Peace Campaign)은 지난

1년 6개월동안 노력을 기울여 아

이아나 프레슬리 의원의 서명을

이끌어냈다. 프레슬리 의원은 6월

23일 마침내 한국종전선언 결의

안에 지지서명했다.

MA한국평화캠페인의 이금주

보스톤 평통위원은 페이스북에

“프레슬리 의원과 3번의 만남,

여러 차례 보과관들 방문 및 미팅

, 수십통의 이메일, 최근 화상미팅

까지 지난 1년 6개월간 희망을 놓

지 않고 꾸준히 설득했다”고 밝

혔다. 

한인들과 평화단체들의 이처

럼 끈질기고 지속적인 노력이 이

제는 그동안 대북 강경 입장을 취

하던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을 선

회토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

다. 한 미주민주참여포럼 관계자

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을 비롯

민주당 지도부가 긍정적인 입장

을 보이고 있어 확산 가능성이 있

다고 전했다. 

보스톤 평통 한선우 회장은 카

톡을 통해 “지역구 연방 하원들

에게 보낼 지지청원서를 준비하

고 있다”고 밝혔다. 

차기 미하원 외교위원장 후보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에 지지서명

▶▶1면에 이어서

유권자들에게 이미 도착했어야 하는 우편엽서 형식의 우편 투표 신청서

가장 진보적인 매사추세츠 프레슬리 의원도 서명 참여 
미연방의원 종전선언 결의안 지지서명 확산 시작될 듯 

가장 진보적인 프레슬리 의원의 한국전 종전선언 결의안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방문한 전승희(
좌), 이금주 MA한국평화캠페인 회원이자 보스턴평통 위원. 1년 6개월의 설득 끝에 프레슬리 의원
의 지지를 얻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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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및 중국손님들을 주로 상대

하는 박씨는 “코로나바이러스 때

문에서 유학생들이 다 귀국했고, 일

부 중국 학생들은 떠나면서 현재 있

는 자신의 짐과 시큐리티 디파짓 등

을 다 포기하고 가는 경우가 더러 있

다”고 말했다. 

한진택배는 요즘 한국과 화상 카

카오톡을 통해 학생들 물품과 짐을

정리해주는 신기능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학생들이 3월, 4월 급하게 한

국으로 떠나면서 남기고 간 짐을 정

리해 보관서비스 또는 택배로 배송

해 주는 것이다. 

한진택배 양성대 대표는 “집을

비워달라는 학생들이 많다. 페이스

쿨과 필립스 등 사립학교 중고등 학

생들의 요청이 잦다”고 말한다. 

양 대표는 “문의는 확실히 많아

졌다. 작년 대비 기숙사 짐보관 한국

택배 발송은 2배 정도 늘어났다.”

고 밝혔다. 그러나 짐의 규모는 절반

으로 줄었다. 예년의 손님들은 가족

단위로 떠나거나, 학교를 마치고 귀

국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짐 규모가

컸었다. 

특히 올해에는 성수기 비수기란

개념이 완전히 없어졌다. 불시에 연

락와서 급하게 일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잦다. 심지어는 학생들 시간

에 맞춰 일요일에도 일하는 경우가

있다고 양 대표는 말했다. 

전례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과 아파트 소유주들의 렌트

계약 분규도 잦아졌다. 

하버드 신학대에 다니는 한 학생

은 이미 아파트 관리실과 모든 이야

기가 끝나서 비행기 표까지 구입했

다. 그러나 집주인 측에서 시큐리티

디파짓(security deposit,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벌써 한달이 넘게 기

다리고 있다. 디파짓을 받아 이사비

용을 감당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비

행기 일정까지 연기하고 있는 불편

을 겪고 있다. 

성기주 변호사는 “계약이 남아

있는데 못들어 오는 경우 아파트먼

트 관리사무소나 소유주들에게 충

분히 사정을 이야기 해서 시큐리티

디파짓과 마지막 달 렌트비 등을 돌

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성 변호

사는 “한국에서 보스톤으로 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비상 상황 즉 법

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잔여 계약기간 동안 렌트비를 부담

하지 않아도 되고 시큐리티 디파짓

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성 변호사는 “계약이 끝나면 집

주인들은 30일 이내에 시큐리티 디

파짓을 돌려줘야 한다. 집주인을 상

대로 소송하면 최대 3배까지 받아낼

수 있으므로 세입자들이 당당하게

돌려받을 것은 돌려받아야 한다”

고 밝혔다. 

보스톤 아파트 렌트 시장 순간 멈춤 
공실율도 폭증 
▶▶1면에 이어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8월 15일,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돌아보는 뉴잉글랜드 포럼이

열린다.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김정선, 문리대)는 8월 15일(토) 오

전 9시 30분, 줌을 통해 광복절 특집

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은 서울

대 동문은 물론 한인들 모두가 참

여할 수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서울대 사학과

를 졸업한 정태영 동문이 “8.15 빛

과 그림자 - 희망과 분단의 서막”

이란 제목으로 8.15광복을 재조명

한다. 

정태영 동문은 “1945년 8월 15

일 해방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해석

해야 하는가? 다양한 해석 방법이

있으나 본 강사는 길게 보는 관점

에서 풀어 나간다. 아울러 사관(史

觀)을 갖고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

들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제시한다

.”고 이날 강의에 대해 밝혔다. 

두번째 강의는 이제봉 프리미어

리얼티그룹 최고운영책임자

(COO)가 “집은 언제 사야 하나

요?”란 제목으로 강의한다. 

이제봉 동문은 “ 보스톤 지역에

서 20여 년간 부동산업에 종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팬데믹으로 인해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

주택 매매 시기를 고려하시는 분들

에게 확실한 해답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문회가 지

난 7월 15일에 첫 테이프를 끓은 뉴

잉글랜드 포럼에는 40여 명이 참석

했다. 한 동문은 “ (공대) 박사•양

나래(음대) 동문의 열띤 강의와 강

의 후 오고간 다양한 의견들은 팬

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

류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금 일깨워 주었다”고 말했다.  

9월 포럼은 9월 16일 수요일 오후

7시에 열린다. 이날 김은한(의대)

박사는 ‘고선지 장군’이라는 제

목으로 우리가 모르고 있는 고선지

장군의 역사를 재조명하며, 김광수

(자연대) 박사는 ‘맞춤형 줄기 세

포 치료; 어디까지 왔나’란 제목

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그의 연구 결과를 보여 줄 예

정이다.

뉴잉글랜드 포럼은 동문은 물론

관심 있는 모든 한인들에게 열려

있다. ZOOM 포럼에 실시간으로

참여를 원하는 경우 이메일(snu-

aane@gmail.com)로 신청하면 링

크를 받을 수 있다. 

김정선 회장은 “팬데믹으로 우

리 모두가 어렵지만, 온라인을 통

해서라도 우리 한인들이 문화 교류

를 하고 이러한 포럼을 통해서 더

욱 풍성한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뉴잉글랜드 한인 교민들을 정중히

초대합니다”라고 전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광복절 특집 뉴잉글랜드 포럼 초대 
서울대 뉴잉글랜드 동창회 주최

ZOOM으로 진행되고 있는 7월 뉴잉글랜드 포럼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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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 시작하려고는 하는데 자신감이 없다

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막상 시작하긴

했는데 꾸준히 해내는 끈기나 지구력이 부족

한 적은요?

안녕하세요. 몬트리올 요가강사이자 유튜버

(YOGA SONG - HAYEON)의 송하연입니

다. 

소위 무언가에 꽃히면 엄청난 에너지와 열

정으로 끝을 보는 성격인 저도, 가끔씩 느슨해

지고 해이해질 때가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단

순히 게으름이나 끈기부족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떤 일에 지나치게 몰두해

에너지를 다 쏟아붓게 되면 몸도 마음도 지치

게 마련입니다. 이럴땐 중간중간 짬을 이용해

적당한 휴식도 필요하겠구요, 이와 더불어 체

력과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운동과 요가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이번 주는 몸의 중

심인 ‘코어’(CORE)의 힘 그리고  체력과

정신력+자신감을 동시에 기를 수 있는 요가 동

작들을 함께 배워보려합니다. 체중감량이 목

표이신 분들에게는 유튜브 영상을 참조하셔서

동작을 정확히 익히신 후, 조금더 강도를 높여

서 동작당, 많게는 3-5세트까지 해주시기를 적

극 추천합니다. 제 유튜브 최근 영상 중, DEEP

CORE편을 찾아 보시면 오늘 알려드릴 두 동

작 외에도 다양한 요가동작을 쉽게 배우실 수

있을 거에요. (유튜브 검색창, YOGA SONG

–HAYEON 을 검색,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

께 해주세요)

오늘 배울 첫번째 자세는 누워서 하는 독수

리 자세입니다.

허리가 약하신 분들도 이 자세를 통해 안전

한 방법으로 복부운동 하실 수 있을 거에요.

STEP 1. : 먼저 사진과 같이 누워서 두 무릎

과 두 팔꿈치를 각각 서로 교차해줍니다. 

STEP 2. : 내쉬는 숨에 천천히 배를 수축하

며 가슴을 들어 무릎을 팔꿈치 가까이에 가져

갑니다. (영상을 반드시 참조해주세요)

STEP 3. : 들이쉬며 어깨를 바닥에 내렸다

가 다시 반복해줍니다. 3-5 회 반복후 다른 무

릎과 팔꿈치가 위로 가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주세요. 

POINT! : 복부의 힘을 사용해서 가슴과 머

리를 들어주셔야 목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

어요. 무리해서 처음부터 많이 올라가려하지

마시고 근력을 키우며 천천히 강도를 높여주

세요. 

두번째는 보트자세입니다. 

근력과 유연성을 동시에 기를 수 있는 자세

로, 다양한 변형자세가 있으니 현재 본인의 체

력과 가동범위에 적합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

니다.

STEP 1. : 앉은 자세에서 천천히 한 다리씩

바닥에서 떼어 줍니다. 이때 두 엉덩뼈을 바닥

으로 지지하면서 중심을 잡아주세요. 

STEP 2. : 두 다리를 펴는게 힘드신 분들은

첫번째 사진처럼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진행

하셔도 좋습니다.

STEP 3. : 중심이 잡히신 분들은 손을 앞으

로 보내주시고 아직 준비가 안되셨다면 손으

로 허벅지를 잡거나 바닥을 지지해주셔도 됩

니다. 

STEP 4. : 복부의 힘을 사용해 최대한 상체

를 곧게 펴주시고, 깊고 일정한 호흡과 함께 자

세를 유지합니다. 숙련자의 경우는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듯, 로우보트자세로 내려갔다가 다

시 보트자세로 올라오는걸 반복해보세요. 

POINT! : 복부의 힘이 부족하다면 한 다리

씩 올리고 내리는 연습부터 해주세요. (영상 참

조하면 이해가 빠르실 거에요)

*더 많은 동작이 궁금하다면..

DEEP CORE영상 보시면서 따라해보시고,

궁금한점은 영상 하단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복근운동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챌린

지가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소개해드린 다양한

옵션들을 하나씩 시도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따라하실 수 있을거에요. 어떤 한 유튜브 구독

자분은 예전에 싫어했던 복근운동이 제 영상

들로 인해 꽤 재미있어졌다고 하시더라구요.

처음부터 ‘못할 거야. 난 배의 힘이 부족해서

저런건 나랑 안 맞아’ 라고 단정짓기 보다는,

한번 해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시작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꼭 오랜시간 동안 해야

운동은 아닙니다. 이번에 알려드린 운동을 바

탕으로 하루 5분씩만이라도 건강하고 아름다

운 몸을 위해 투자해보시길 권합니다. 너무 잘

하려는 욕심만 버리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잘

하는게 더 이상한 것 아닐까요? 가장 쉬운 선

택을 할지언정, 생각만큼 잘 안되더라도 중간

에 포기하지 않고 매일 무언가를 꾸준히 해나

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을 살

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번주도 요가쏭과 함

께 운동하고 요가하며 더 건강하고 자신감있

는 나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Yoga-

fulness Life) 대표  

유튜브검색창에  ‘YOGASONG-HAYEON’

유튜브채널 바로가기http://bit.ly/Subscri-

beToYogasong

요가쏭의 5분요가 

몸과 마음의 강인함을 길러주는, 체력과 정신력에 좋은 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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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평양에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인천국제 공

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춘 후

…” 비행기는 약간 덜컹 거렸지만 안전하게

착륙했다. 초록색 안전 벨트 사인이 꺼지자 많

은 사람들이 일어서기 시작했다. 하도 깊게 잠

이 들어서 하마터면 못 일어날 뻔 했지만 여름

이라 그런지 창문으로 햇빛이 너무 쨍쨍하게

비쳐서 어쩔 수 없이 깨서 하품을 하고 팔을

뻗으며 스트레칭을 했다.

비행기에서 내린 후 나는 입국 수속을 하고

짐을 찾고 공항 리무진 타는 곳을 찾아 갔다.

주변에는 사람들과 많은 소리들로 북적거렸

다. 처음으로 가족 없이 혼자서 여행을 와서

긴장 돼서 그런지 심장이 아주 빨리 뛰었다.

평양행 버스 정류소 . 드디어 도착했다. 오

랜 시간 동안 찾아 헤매던 정류소에 도착했을

때 온 몸에 힘이 한 번에 풀리는 것 같았다. 얼

굴에 한 방울씩 떨어지는 땀을 닦으며 옆에 있

는 의자에 털썩 앉았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순간 비행기에서 먹은 밥 이후에는 물 한

모금 조차 먹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반대

편에 앉아 있는 어느 가족이 ‘평양찐만두’

라고 써져 있는 통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

두를 나눠 먹고 있었다. 주위를 슬쩍 둘러보니

주변은 온갖 식당과 가게로 둘러 싸여 있었다

. 시간이 조금 남은 것을 확인 하고 바로 ‘평

양찐만두’라고 써있는 음식점에 달려 들어

갔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지 먹기 시작한지 몇

초 되지 않아 만두가 사라진 것 같았다. 하지

만 시계를 보니 거의 버스가 도착할 시간이 다

되었다. 짐을 들고 서둘러 버스 창가 자리를

찾아서 앉았다. 배도 부르고 너무 피곤한 나머

지 한숨을 내쉬면서 머리를 창문에 기댔다. 뜨

거운 여름 햇살이 내 몸을 간질었고 나는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해는 어느 정도 기울어

있었다. 두 팔을 쭉 뻗으며 하품을 하고 있을

때 버스가 고속도로에서 벗어나서 숲속 같은

길로 들어갔다. 순식간에 푸른 나무들과 식물

들이 하늘을 감싸버렸다. 조금 멀리 내다보니

갈색 간판이 보였다. DMZ 생태 환경 공원. 그

옆에는 많은 관광버스와 차들로 가득 차 있는

주차장이 있었다. 흥분한 아이들과 부모들, 학

교에서 단체로 온 외국 고등학생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저기는 어디지?’ 하며

궁금증이 생겼으나 버스가 너무 빨리 지나가

는 바람에 아무 것도 보지 못했다.

하지만 마침 앞 좌석 뒤에 꽂혀 있는 관광

안내 책이 눈에 들어왔다. 아까 보았던 DMZ

생태 환경 공원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고 싶

어서 책을 꺼냈다. “3년 전 남북 통일 직후 설

계된 DMZ 생태 환경 공원은 한때는 남한과

북한을 갈라 놓으며 두 나라가 갈라진 시간 동

안 나라의 허락 없이는 밟지 못했던 땅이었다

. 그래서 두 나라가 갈라진 시간 동안 이 땅에

는 5900이 넘는 종류의 야생 생물이 살게 되었

다. 다행히도, 현재 DMZ 생태 환경 공원은 전

세계로 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는 보석같은 지역이다.” 책 다음 장에는 그곳

에 사는 사향노루, 두루미, 저어새 등의 사진

이 있었다. ‘와! 이런 곳이 있다니! 다음에는

여기도 한번 와 봐야겠다!’

DMZ에 대해 써있는 것을 전부 읽고 나서

다시 앞에 의자에 꽂아놨다. 그리고 다시 잠에

들려고 했지만 버스 앞쪽에 앉아 있는 외국인

부부가 밖에 무언가를 보고 놀라는 모습을 보

니 나도 호기심에 돌아볼 수밖에 없었다.

창문 밖으로 조금 앞을 내다보니 38선, The

38th Parallel이라고 써있는 큰 간판이 보였다

. ‘이게 진짜 그 38선이 맞나? 이렇게 한동안

이 나라를 둘로 나눠서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

과 괴로움을 주였던 그 선’. 38선을 보니 6.25

때 함흥에서 피난 오신 외할머니가 떠올랐다.

금강산에 가보고 싶어 하셨지만 결국 못 가보

고 몇년 전에 돌아가셨다.

38선을 멀리하고 버스는 계속 북쪽으로 달

렸다.

얼마 되지 않아 조금 전과는 달리 큰 건물들

, 많은 사람들과 물건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호기심에 다시 한번 관광 안

내 책을 꺼내어 봤다. 개성공단. “통일 전 북

한과 남한이 함께 건설한 개성에 위치한 공단

이다. 당시에도 남북경제협력에 좋은 영양을

끼쳤다.  그 후에 몇년 동안 닫히긴 했으나 지

금의 개성공단은 우리 나라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다시 한번 개성공단을 봤다.  넓

고 납작한 하얀색 건물들에서 사람과 트럭이

쉴틈 없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있었다.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통일이 되지 않았

더라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적 힘이 되어주

는 개성공단도 없었을 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

을 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가는 길에

이런 신기한 것을 볼 수 있어서 시간 가는 줄

을 몰랐는데 벌써 평양 시내로 들어가고 있었

다.

서울 처럼 바쁘고, 시끄럽고, 높은 고층 빌

딩들로 혼잡했지만 평양만의 특별한 기운이

느껴지기도 했다. 조금 가다 보니까 앞쪽에 어

느 거대한 아치가 보였다. 이번에도 안내 책을

꺼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독립을 상징하여

만든 개선문이었다. 이것 말고도 만수대대기

념비, 주체사상탑, 사람들이 끝도 없이 줄 서

있는 옥류관까지, 모두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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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웠고 머릿 속에 인상 깊게 남았다.   

잠시 눈 만 감고 있으려고 했는데 일어나 보

니까 벌써 거의 목적지에 도착했다. 앞에 있는

간판을 봤다. 능라도 5.1 경기장. 안내 책을 열

고 읽었다, “이곳은 통일 전에 문재인 대통령

이 북한 사람들에게 연설을 했던 곳이다.” 하

지만 오늘 나는 연설을 듣거나 운동 경기를 보

러 온 것이 아니다. 오늘 내가 힘들게 여기까

지 온 이유는…

김남준! 김석진! 민윤기! 정호석! 박지민!

김태형! 전정국! BTS!

4년 전 부터 나는 방탄소년단의 팬이었다.

작년에 처음으로 어렵게 방탄소년단 콘서트

티켓을 구했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못가게 되었는데 올 해 방탄소년단이

평양에서 콘서트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운 좋

게도 표를 사서 한국까지 와서 나의 첫 방탄소

년단 콘서트에 오게 되었다. 솔직히 이게 꿈인

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로 기뻤다.

서둘러 나는 응원봉을 파는 줄에 가서 섰다

. 줄은 끝도 끝도 없어 보였다. 그래서 시간이

나 때울까 하고 앞에 나랑 나이가 비슷해 보이

는 여학생에게 말을 걸어 봤다. “어디에서 오

셨어요?”

“내래 여기 피양에서 왔시오. 동무는 어디

에서 왔습니까?” 억양 때문에 조금 놀랐지만

신기하다고 생각했다.

“저는 미국에서 왔어요. 제일 좋아하는 멤

버는 누구예요?

“내래 피양 최고의 아미입니다. 최애는 전

정국, 매력 쩝니다!”

“저는 뷔를 제일 좋아해요. 우리 엄마랑 동

생은 정국이를 제일 좋아해요.”

그 이후로 평양 아미 민지 언니랑 공연이 시

작하기 전 까지 K-POP과 한국 드라마, 평양

맛집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드디어 공연장으로 들어가게 되었

다. 솔직히 말하면 서른 곡이 열 곡 같이 느껴

졌다. 하도 응원 봉을 많이 흔들어서 팔은 아

프고 소리는 너무 많이 질러서 목도 쉬어버렸

다. 마지막으로 멤버들이 한 명 한 명 씩 멘트

를 할 시간이 왔다. 리더 RM이 마이크를 들었

고 경기장 전체가 조용해졌다. “저희 방탄소

년단이 이렇게 지난 8년 동안 월드 투어를 하

면서 많은 팬 분들과 좋은 경험과 추억을 쌓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데뷔 할 당시에는 북한 이

라는 나라에 발을 들일 수 있을 거라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럼 우리가 한 공간

에 모여 이 시간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이번

투어의 마지막 공연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나는 눈이 촉촉한 상태로 공연장을

나왔다. 이미 늦은 저녁이어서 하늘은 컴컴하

고 달은 밝게 떠 있었다. 멀리서나마 방탄소년

단을 만날 수 있게 돼서 소원이 성취된 느낌이

었다. 택시를 타고 미리 예약한 유경 호텔로

가자고 기사님께 부탁했다.

가는 길에 대동강이 보였다. 낮에 본 것과

다르게 알록달록한 색깔들로 물들여져 있었

다. 창문을 여니 시원한 여름 저녁 바람이 느

껴졌다. 오늘 하루를 처음부터 다시 돌아 보았

다. 나 혼자 한국에 온 것도 처음이라 긴장되

었지만 무사히 도착했고 무엇보다 서울이 아

닌 평양에서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본 것은 평

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그리고 내일 무조건

민지 언니가 말한 옥류관에서 밥을 먹기로 결

심했다. 그렇게 나는 택시에 앉아 꿈만 같은

하루를 보내고 콘서트장에서 슈가가 불타오

르네를 부르는 장면을 다시 떠올리며 잠에 들

고 말았다.

“불타오르네! Fire~~”

“뭐야! 너무 시끄러워!” 알람 소리에 정

신없이 일어났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나

는 택시에도 유경 호텔 방에도 있지 않았다.

벽에는 방탄소년단의 포스터와 사진들, 방 군

데 군데에 놓여져 있는 물병과 과자 봉지들,

그리고 자는 동안 침대 양쪽으로 떨어진 베개

들이 있었다. 여기는 한국과 약 10800 킬로미

터가 떨어진 내 방이었다. 누구나 그렇듯이 좋

은 꿈에서 깨면 느끼는 그 실망과 아쉬움이 나

에게도 밀물처럼 들어왔다.

‘다음에 엄마, 아빠, 동생과 함께 한국에

갈 때는 남북이 통일이 되어 평양에 가서 민지

언니가 추천해 준 옥류관에서 시원한 평양냉

면을 먹어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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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한반도 평화 통일
최서경 (Sally Choi) 협의회 최우수상

<In 1950, the Korean War (sometimes re-

ferred to as the Forgotten War) separated the

once unified country into two. The border was

set at the 38th parallel and since then, every-

thing has changed.>

Ever since I was younger I've heard people

identify Korea as two separate countries;

North Korea and South Korea. I was more

naive back then and did not care to learn

about the problems caused by the separation.

I did not envy other countries that had one

name for their land and reunification was the

least of my worries as it was not something I

would casually think about. 

However, about a year ago my parents

showed me a movie about two siblings who

had gotten separated at an early age and tried

to look for each other as they grew older.

They remembered small things about each

other such as where each others' birthmarks

were. After years of searching, they were able

to meet up on a TV show and as I watched

them run into the open arms of their long lost

sibling with tears rolling down their cheeks, I

realized how most people including me take

family for granted. Not having to wonder and

worry about seeing our family again is a great

happiness and something that should be more

appreciated. The movie stuck with me and

sometimes I would ponder about how so

many Korean citizens' lives could've been

different, but not too long ago I stumbled

upon a video where more families separated

by the Korean War all gathered in a room

while they sat with their family discussing all

the things they could not talk about before.

The room was buzzing with all the sounds of

friends and family talking about their current

lives. Some laughed and some had tears of

joy running down their faces as they com-

forted one another. I realized that not every-

one had a choice to meet up with their family

whenever they wanted and that made me

think about why people would want unifica-

tion. Some people might even describe it as

necessary and as people of the same ethnic-

ity, it should be something we try to help

achieve.

Thinking of reunification as our job, not just a challenge 김진아    협의회 우수상

▶▶13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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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ore I think about it, unification seems

to become more important. In both countries

there are separated families who cannot see

each other even though they deserve the right

to meet their loved ones when they want to,

but that is just one effect of the war. In North

Korea there are many adults and kids who

barely have enough nutritious food to eat.

They have to beg for food and are left to look

for any type of food on the ground no matter

how dirty it is. Not only that, the leaders of

the two countries have different ideologies

and because of that lots of money is being

wasted right now. North Korea is spending

its money on making more and more nuclear

weapons while South Korea is spending

money on armies provided by the USA as

well as weapons because of the fear that

something like the Korean war might occur

again. Even though we are separated, South

Korea tries its best to help out North Korea

with providing things such as jobs to raise the

economy for North Korea. South Korea had

a factory built in Gaesung for North Korean

citizens who did not have a job, but that was

not enough. Even with the South trying its best

to help out we need North Korea to open up

its heart and communicate with us as well as

putting in effort for a greater and unified

country. Although there will be some prob-

lems in the beginning if unification does occur,

we all need to be more open minded than we

are now. Germany, who was in a similar sit-

uation to us suffered with economy for some

time, but they are now doing well. It will not

be easy for both the economy and people, so

both countries' citizens should try to under-

stand each other economically and person-

ally. The situations that we are in right now is

not acceptable and it's heartbreaking to see

and hear about.  If the countries are able to

come up with a plan to slowly but surely unite,

the starving kids of North Korea and poor

adults could live a better life while families

from both sides of the country could meet up

with each other as they please. Not only that,

if things go well we will be one strong and

peaceful country that no other countries could

look down on anymore. I hope that in a few

years our current generation and future gen-

erations are able to be friends with kids whose

ancestors used to live on opposite sides of the

country and laugh while they walk to the

same school. I look forward to being able to

travel to North Korea and visit the landmarks

that were once not able to be seen by many

people. To be able to take a subway with the

once separated citizens from Seoul to Py-

ongyang and back would be a dream that will

hopefully be achieved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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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협의회 우수상

출품한 작품들 모두가 생동감넘치고 창의

력이 풍부했습니다. 심사내내 자랑스럽고

뿌듯했습니다.이들의 꿈이 이뤄지는 평화의

미래가 그들앞에 펼쳐질 날을 꿈꾸며 행복했

습니다.

참가자 학생들의 다양한 예술작품을 통해

남북분단의 현실과 평화통일을 글과그림으

로 담아내는 흥미롭고, 아름다운 작품들이 많

았으며, 순수한 감성과 창작력으로  주제에

접근하는 표현력이 훌륭했다.

뜻깊은 행사로 민족성과 정체성을 체험하

여, 감사하고 뿌듯함을 느낌니다.

'평화통일' 참으로 먼 길,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그 길.

그 길 위에서 이번 <2020 미주지역 평화통

일문예공모전>을 통해서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생각을 만날 수

있어 행복했고, 희망을 볼 수 있어 참으로 감

사했습니다.

미국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의 발랄하고 창

의적인 한반도 평화의 비전을 볼 수 있어 즐

겁고 보람 있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꿈

이 하루 빨리 앞당겨져서 우리 모두 평화로

운 한반도, 평화로운 세계를 누릴 수 있었으

면 좋겠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이 있는 한 가

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의 풍부한 상상력

과 함께 열심히 노력한 글과 그림의 작품들

을 만나며 우리의 꿈이 바로 희망이 되겠다

는 생각에 즐거웠습니다.

심사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과 자

유로운 표현에 감동을 받고 희망찬 미래를 엿

볼수 있었습니다.  참가자 모두들 잘 하셨고

감사합니다!!

2020 미주 평화통일 문예공모전 심사평

장수인
필하모니아 보스톤 오케스트라 대표

민주평통 수석부회장

유수례
전업작가

SooRyeArt Gallery Owner

신 영
민주평통 보스톤 <여성분과 위원장> 

작가,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전승희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in Korean

Department of Eastern, Slavic and German Studies
Boston College

서영애
평통 부회장, 한인회 부회장

한미노인회 총무

허훈
민주평통 보스턴 협의회 

보스턴 한인 경제인협회/World OKTA
보스턴 지회 차세대 위원장/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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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율 미세 상승, 그러나 큰 확산 전조일 수도...의료계, 주정부의 3단계 경제 재개는 재고해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코로나바이러

스 확진율이 지난주부터 소폭 증가

하자 의료계는 미국 전역에서 일고

있는 2차 유행이 매사추세츠에도

오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표했다. 

보스톤글로브의 28일 보도에 따

르면 의료진들은 최근들어 응급실

에 고열환자들의 방문이 증가하는

등 전형적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의 반응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터뷰

를 통해 밝혔다. 

최근 주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율

의 증가와 더불어 의사들의 이 같은

진술들이 일시적인 증가현상일 수

도 있다. 그러나 장래 닥쳐올 2차 팬

데믹의 징조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의료협회 회장은 27

일 확진율을 계속 낮춰 가을학기 개

학을 염두에 두는 것이라면 주정부

는 짐(gym)과 실내 식사, 카지노의

개장 등에 대해 심각하게 재고해봐

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이비드 로스맨 MGH 방사선

과 과장이자 의료협회 회장은 “늦

은 것보다 너무 빠른 것이 낫다”며

“우리의 우선순위는 아이들, 학교,

그리고 건강이다. 이것이 우리가 집

중해야 하는 것들이다”고 강조했

다. 

지난주동안 코로나바이러스 양

성 확진율은 1.7%에서 1.9%로 상승

해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건

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중 4일동안 2

백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

다. 

28일 신규 확진자는 178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8,740명이었으

며, 사망자도 14명 발생, 누적사망

자는 8,331명으로 집계됐다. 

베이커 주지사는 보건부가 데이

터와 추세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

며 채담의 파티와 같은 모임으로 인

한 소규모 집단발생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베이커 주지사는 “여러

자료를 통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자

료는 다른 것보다는 일부 사람들이

방심해서 일어나는 소규모 집단발

병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해 주정부의 경제 재개를 다시 뒤

로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다. 

헬렌 젠킨스 BU생물통계학 조교

수는 매사추세츠 주의 최근 자료는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주지사

가 좀더 밀접하게 관찰하고 카지노

, 집, 실내 식사 등은 재고해서 올 가

을 학교가 재개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스톤글로브에 따르면 중요한

문제는 코로나바이러스 검사결과

의 지연이다. 매사추세츠를 비롯해

미국내에서는 때로 검사결과를 알

기 위해 1주이상 기다려야 한다. 이

는 감염의 증가세를 보고 판단을 내

려야 하는 지도자들의 결정을 어렵

데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의 지연은 미국내에

서 가장 큰 매사추세츠 대형 실험실

에서의 지연 때문이다. 이 실험실들

은 주내 커뮤니티헬스센터와 사업

체들의 검사결과를 진행하는데 현

재 코로나바이러스가 한창인 남부

와 서부 주들에서 밀려오는 진단검

사 주문으로 인해 과부하가 걸려있

다. 

보건부는 지난주 주 평균 검사결

과 발표 시간은 2.2일이며 현재 상

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

나 이는 실시하는 곳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다. 내부 검사 역량을 갖

춘 곳들에서 빠르게 결과가 나오는

상당수가 포함되어 평균이 나오기

때문이다. 전국의 검사를 실시하는

대형 실험실에 의존하는 곳의 경우

느릴 수 밖에 없다. 

로스만 의료협회장은 “우리는

데이터가 감염검사의 지연으로 인

해 늦게 나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변화에

도 민첩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라고 지적했다. 

hsb@bostonkorea.com

의료계 매사추세츠 코로나바이러스 증가세에 우려 

미 주택보유율 2008년 이래 최고
(보스톤=보스톤코리아 ) 한

새벽 기자 =    코로나바이러

스 팬데믹인 상황에서 미 주택

보유율이 2008년 이래 최고로

치솟았다. 

센서스국의 28일 발표에 따

르면 2/4분기 주택보유율은

67.9%을 기록, 전 분기 65.3%에

서 증가했다. 이는 4분기 연속

증가세다. 

미 주택시장은 지난 3월 대부

분의 사업체가 셧다운 된 이후

잠시 주춤했지만 이후 강력하

게 반등해 많은 사람들의 예측

을 빗나가게 했다. 미국인들의

대출빚은 사상 최저로 떨어져

잠재 주택 구입자들의 폭을 증

가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랠프 맥롤린 하우스 수석경

제학자는 “낮은 모기지율은

주택을 구입하고자하는 사람

들에게는 금상첨화인 상황”

이라 “지난 대공황 이래 처음

으로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기

대하지 않았던 기회를 잡고 있

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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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계연 박재현

기자  =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29일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

사팀장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 검사장은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며 수사팀장인 정진

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

부장을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

을 요청했다. 고검은 즉각 감찰에

착수했다.

반면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이 압수

수색을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며 무

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

고 밝혔다.'

◇ "갑자기 몸 날리며 넘어뜨려" vs

"압수 거부 행위 제지한 것"

수사팀과 한 검사장 측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

·USIM) 압수를 시도했다.

한 검사장이 현장을 지휘하던 정

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변호인

을 부르기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

를 푸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

다.

한 검사장 측은 입장문에서 "갑자

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

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면서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며

"그 과정에서 정 부장은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현장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반박했다.

정 부장은 입장문에서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입력해 확

인하려고 탁자를 돌아 오른편에 서

서 보니, 비밀번호 입력 마지막 한

자리를 남겨두고 있었다"며 "마지

막 자리를 입력하려면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 직접

휴대전화를 압수하려고 한 것"이라

고 주장했다.

이어 "한 검사장 쪽으로 팔을 뻗

는 과정에서 함께 바닥으로 넘어졌

고, 그 상태에서도 한 검사장은 휴

대전화 제출을 완강히 거부했다"며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

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

었을 뿐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강조

했다.

이같은 상황은 압수수색을 지원

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

팀원, 법무연수원 직원 등이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 몸싸움 이후 실랑이 계속…정

부장 "혈압 급상승…응급실 치료 중"

한 검사장은 정 부장에게 압수수

색과 향후 수사 절차에서 물러날 것

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주장

했다. 양측은 몸싸움 이후에도 압수

수색의 적법성 등을 두고 계속 실랑

이를 벌였다. 양측 충돌은 오후 1시

한동훈-수사팀장, 압수수색 도중 몸싸움…양측 법적 대응
한동훈 "비밀번호 푸는데 갑자기 올라타…독직폭행" ...수사팀 "증거물 삭제 시도 정황…압수 거부 행위 제지한 것"

30분께 변호인이 도착하고 정 부장

이 현장에서 철수하면서 세 시간 만

에 일단 마무리됐다.

한 검사장 측은 "폭행한 사람을

수사에서 배제해 달라는 것은 너무

나 상식적인 요구임에도 정 부장은

이를 그대로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

수사팀은 정당한 압수수색 집행

이었으므로 정 부장을 제외하라는

한 검사장 측 요구를 수용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부장은 "수사

책임자로서 이전에 발부받았던 압

수영장 집행을 마치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키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

했다.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

하며 물리적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

한 만큼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 부장은 몸싸움 이후 몸에 이상

이 생겨 병원 진료를 받는 중인 것으

로 알려졌다. 그는 "한 검사장의 변

호인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긴장이

풀리면서 팔과 다리의 통증 및 전신

근육통 증상을 느껴 인근 정형외과

를 찾았다"며 "혈압이 급상승해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조치를 받았고,

현재는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

료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 검사장 측은 "수사팀의

입장은 거짓 주장이다. 한 검사장이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이라며 "

뻔한 내용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재차 반

박했다.

수사팀은 이날 오전 한 검사장을

소환 조사하고 유심을 임의제출 방

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한 검

사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현장에

서 집행을 시도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

했으나 이 휴대전화 분석을 위해 유

심에 대해 추가 압수를 시도한 것으

로 알려졌다.

dada@yna.co.kr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압수수색 도중 몸싸움을 벌였다. 이번 사건은 검탈내의 알력 다춤의 연장선
상인 것으로 보이며 사법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츨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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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보스톤 봉사회

후원금 기부자 (6월19일 현재)

김성혁 (한미정치력신장연대) 

무명 기부자 2명

김병국(한미예술협회장)

한미예술협회

손광희

최홍균

황성미

모니카 리(이재영)

연세대학교 동창회

서울대학교동창회

윤희경(보스톤봉사회)

필하모니아보스톤

보스톤 느헤미야 인스티튜트

김희선

김한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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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혈변(Hematochezia)

혈변은 비교적 선홍색 또는 적

갈색의 피가 대변 속 이나 주변에

묻어 나오는 것을 말하며 보통 대

장, 항문 드물게 소장 등의 하부

위장관에서 발생한 출혈에 의해

생긴다. 원인은 대장의 혈관이상

이나 대장게실출혈, 대장암, 궤양

성대장염과 크론병 같은 염증성

장질환, 대장용종 절제술 후 출혈

, 치핵, 치열 등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다.  이중에 치핵에 의한 출

혈이 가장 흔하며 배변 시 변기에

선홍색 피가 보이고 경우에 따라

서는 펌핑할 정도로 출혈 하는 경

우도 있다. 이때는 따뜻한 물에

좌욕을 하루 2-3회 하고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 식이섬유를 충분

히 섭취하면서 정맥순환제 등을

복용하면 대부분 수 일 내에 출혈

이 멈춘다. 그래도 계속되는 혈변

이 있거나 대량의 출혈을 보이면

병원을 반드시 방문해야 하며 이

때 대장 내시경, 혈관조영술, 방

사선동위원소 스캔 등을 시행하

여 출혈의 포커스를 찾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항문 출혈을 주소로 내원하는 환

자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여 이

런 증상의 환자를 자주 접하는 의

사도 거의 경험이 없을 정도로 흔

하지는 않다. 치질에 의한 출혈이

아니라면 심각한 질환이라고 일

단 생각 해야 하고 바로 병원을

방문하여 원인을 찾아서 근본적

인 치료를 해야 한다.

2) 흑변(Melena)

흑변은 자장면 소스처럼 검은

색의 변을 보는 것을 말하며 식도

, 위, 십이지장 등 주로 상부 위장

관의 병변에서 관찰되며 위염, 위

십이지장 궤양, 간경변에 의한 식

도 정맥류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출혈에 의해 생기고 혈액내의 헤

모글로빈과 위산이 만나 반응하

여 헤마틴(Hematin)이 형성되며

이 것이 어두운 색의 흑 변을 만

들게 되는 것이다. 상부 위장관의

출혈이라도 짧은 시간에 대량의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흑변 보다

밝은 색의 혈변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 하부위장관의 출혈로 오

인 할 수도 있으나 이때는 대량

출혈로 인한 창백, 어지럼증, 저

혈압, 빈맥 등의 증상이 동반되어

응급치료를 해야 하는 위급하고

위중한 상황임을 알아야 한다. 외

과 의사인 저자는 대학병원 수련

의 시절 소화기 내과 내시경실에

파견 근무 중에 식도 정맥류 출혈

, 위궤양 출혈 등으로 내원한 환

자가 응급으로 내시경검사를 시

행하여 출혈부위를 찾아 지혈시

술(혈관을 올가미나 스테플러로

직접 결찰 하거나 고주파 등으로

응고시킴)을 하는 상황을 여러 번

경험했고 실제로 내과에서 활력

징후(혈압, 맥박, 호흡수)의 변화

를 동반한 상부위장관출혈은 급

성심근경색 다음으로 응급치료

를 요하는 질환이기도 하다. 하지

만 흑변이 보이더라도 모두 병적

인 것은 아니며 철분제제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시금치나 선지, 순

대 등의 음식물과 철분, 비스무스

제제와 같은 약물을 복용해도 흑

변을 보일 수 있어  이에 대한 감

별이 필요하다.  혈변과 흑변은

일부 음식과 약 등에 의해서 생기

는 것 이외에는 거의 보존적인 방

법에서 수술적인 방법까지 다양

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고 자칫

시간을 놓치면 쇼크로 사망에 이

르는 치명적인 질환일 수 있으므

로 변에서 피가 보이면 우선적으

로 병원에 내원하여 출혈의 원인

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김영철  
삼성제일클리닉원장 

혈변(Hematochezia)  & 흑변(Melena)

원장.전문의 김영철 
현)섬성제일크리닉 원장 
심사평가원 당뇨치료 우수병원 선정 
심사평가원 고혈압치료 우수병원 선정 
섬육대학교의과대 연수병원선정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현)고려대학교 외과학교실 외래교수 
대한통증의학회 통증유발점 
주사치료과정 수료 
대한외과학학회 정회원 
대한대장항문학회 정회원 
대한노인병학회 정회원 
대한비만학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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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철학원재미로 보는 주 간 운 세
www.askjiyun.com 

213-739-2877

8월 2일 - 8월 8일

●운수: 확실한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걱정부터 하지 마세요

,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곧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것입

니다. ●금전: 강한 정신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심리전에서 이겨야 자신에게 득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애정: 무엇이든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

요.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서로 웃을 수 있습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2, 5일 길일. 4, 7일 주의.

쥐띠 | 강한 정신력이 필요한

●운수: 걱정하던 일이 해결되면서 한시름 덜게 되겠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마음의 여유도 생길 것입니다. ●금전: 큰 것을

얻으려면 대범함을 보이는 배짱이 필요합니다. 배짱이 클수록 내 손으로 들어오는

것이 커질 것입니다. ●애정: 내 마음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사람은 크

게 달라집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97, 85, 73, 61, 49, 37년생은 2, 6일 길일. 5, 8일 주의.

소띠 | 배짱이 클수록

●운수: 세월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살

면서 얻은 인생 경험을 무시하지 말고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

금전: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돌아다니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충동

구매로 돈이 새어나갈 수 있습니다. ● 애정: 이쪽을 택하자니 이 사람이 걸리고 저

쪽을 택하자니 저 사람이 걸리니 결정내리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3, 8일 길일. 4, 7일 주의.

토끼띠 | 참고하면 도움이

●운수: 전체적인 흐름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하

는 목적지까지 편하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 재물을 불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옵니다. 어떤 정보를 얻느냐에 따라 들어오는 것의 차이가

클 것입니다. ●애정: 두 사람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합쳐지는 시기입니다. 마음만

확고하다면 그 어떤 장애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4, 7일 길일. 6, 8일 주의.

범띠 | 재물을 불릴 수 있는

● 운수: 운이 내 편을 들어주고 있으니 과감하게 밀어붙여

도 되겠습니다. 우물쭈물하면 모처럼의 기회도 물거품이 될 수 있

습니다. ● 금전: 앞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좋은 물건을 구입하게 됩니다. 꼭 필

요한 곳에 쓰니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겠습니다. ● 애정: 혼자만의 감정인줄 알았

는데 상대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3, 5일 길일. 2, 8일 주의.

용띠 | 과감하게 밀어붙여도

● 운수: 그냥 믿거니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

다. 약속 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 금전: 뭔가 구입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이 많습니다. 더욱이 부부간의 의견차이

가 좁혀지지 않아서 갈등이 있겠습니다. ● 애정: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합니다. 무

엇이든지 자연스러운 것이 보기도 편안하고 좋은 것입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 7일 길일. 3, 8일 주의.

뱀띠 |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 운수: 주위에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 막상 어려움이 닥치

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 금전

: 원하는 것을 얻는 과정이 그리 쉽지 않겠습니다. 하나를 받기 위해서 여럿을 내놓

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 애정: 가슴 속이라도 열어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답답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3, 7일 길일. 2, 4일 주의.

말띠 | 가슴 속이라도 열어서

●운수: 나에게 충고해주는 사람의 말을 잘 새겨듣고 당장 듣

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금전: 너무 애쓰

지 마세요. 지금 그토록 욕심내고 얻고자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부질없

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애정: 그 누구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걸지 마

세요. 자신의 인생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4, 7일 길일. 2, 8일 주의.

양띠 | 잘 새겨듣고   

●운수: 가족 중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신경 쓰게 하는 일이

있겠습니다. 침착하게 대응해야 해결책도 떠오릅니다. ●금전: 당

장 들어오는 이득보다는 길게 내다보아야 합니다. 서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

야 할 것입니다. ●애정: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훗날에

가서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 6일 길일. 4, 8일 주의.

닭띠 |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운수: 하고자 하는 일이 중간에 틀어지는 것에는 분명한 이

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부터 알아보아야 합니다.

●금전: 사는 것을 쉽게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을 사거나 금방 후

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애정: 너무 빨리 마음을 주지 마세요. 좋아하는 마음이

클수록 나중에 돌아오는 실망감이 더 클 수 있습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 5일 길일. 3, 6일 주의.

원숭이띠 | 원인부터 알아보아야

● 운수: 어느 구름에 비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

이 있습니다. 결과를 보기 전에 장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 금전:

내 돈도 소중하지만 남의 돈도 소중한 것입니다. 내 돈을 아끼려다가 남에게 피해

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 애정: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

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3, 7일 길일. 2, 5일 주의.

개띠 | 어느 구름에 비가 들어있는지

● 운수: 이대로 밀어붙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무조건 앞으

로 나가려고만 하지 말고 잠시 물러서야 합니다. ● 금전: 한 가지

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말을 바꾸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단 칼에 잘라야 손해가 따르지 않습니다. ● 애정: 자꾸 어긋나고 있습니다. 좋은

인연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면 더 깊어지기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4, 8일 길일. 3, 6일 주의.

돼지띠 | 한 가지를 보면

문화/본국 뉴스

오늘 내가 애기 하고자 하는 주제는 어느

분에게는 꼭 듣고 싶으신 이야기 이겠지만

어느분에게는 상관 없는 일이다. 새 집을 가

지고 계신분들은 대부분 Gas heating을 가

지고 계시기 때문에 Oil heating과는 관계가

없을 것이다. 또한 Oil heating을 가지고 계

시다고 하더라도 내가 오늘 애기 하고자 하

는 Underground Oil Tank는 상관 없는 얘

기가 될수도 있다.

“Underground Oil Tank” 란 뭘까? 말

그대로 Oil tank가 집 땅 밑에 있는것이다.

대부분 1960년 전에 지은 집들중에서 다시

말하지만 다 그런건 아니고 오래된 집중에

서 Underground에 Oil Tank를 지은 집들이

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

다. 땅에 Oil Tank를 설치함으로써 건강에

좋다, 비싼 oil을 가져가지 못한다, 공간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 등등이다. 근데 사실 이

게 흔한 일은 아니다. Oil Tank를 under-

ground에 설치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돈이 많이 든다.

이 근래 나에게 있었던 일을 나누어 보겠

다.

홈 인스펙션 을 했는데 인스펙터가 Oil

Pipe가 땅에서 나와 있는게 있다고 주인에

게 Underground Oil Tank가 있었냐고 물어

보고 더 알아 보라는 것이었다.

집 주인은 15년전에 돌아 가셨고 자식들

이 trust를 통해 파는집. 아들과 딸은 둘다 그

런 기억이 없다고 아니 모른다고 하는 상황

에서 난 Town department라는 데는 다 기

록을 뒤져 받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심지어 현재 그라지에 있는 tank에 per-

mit도 찾을 수가 없었다.

Permit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경우는 흔한

일이라서 큰 회사에서 일하는 나는 나와 일

을 하는 모든 에이전트에게 이메일을 보내

조언을 구했다.

나와 같이 일하시는 에이젼트 선생님에

한분의 남편이 Fire Department head로 계

셔서 그 분과 통화를 할수 있었다.

Permit이 현재 찾아 볼수 없다고 해서

Permit을 안 받은것은 아니다.

Paper documents를 Electronic docu-

ments로 옮기는 단계에서 많은 documents

가 없어졌다.

이런일이 한두번 있었던건 아니지만 처

음 집을 사는 First time buyers에게 설명 하

기란 쉽지 않는 일이다.

항상 내 고객은 나에게 두가지 대답을 듣

기 원하신다.

나중에 팔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와 지금 땅에 혹시 Tank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나중에 팔때도 바이어가 본인과 같은 처

지입니다. 집은 마음에 드는데 인스펙터가

같은 이야기를 했을때 기록은 없고 주인은

모른다고 하면 그 사람도 우리와 같은 입장

일겁니다.

Underground에 Tank가 있는지 없는지

Test해 주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 회사를 하이어 해서 Tank가 있난 없나

를 알수도 있고 이 회사에서는 Tank를 빼

내는 일도 다 합니다.

그냥 흔히 우리가 거래를 할때는 없는걸

로 알고 있다 없는걸로 알고  산다이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Underground Oil Tank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

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

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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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617-254-4654광고 문의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장

Tel:781-648-0584

10/18

웨스터보로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함께 일할

웨이터,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T. 508-366-8898

생활서비스
617-254-4654광고 문의

10/18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해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2/14

좋은 조건으로 리틀부산 식당 판매합니다.

렌트 저렴. 좋은 위치. 리커 라이센스

주인 은퇴. 상담 환영합니다.

T. 978-897-5107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

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

이 무대를 벗어나 숲으로 간

다. 휴식을 즐기는 방탄소년

단 모습을 만날 수 있는 새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JTBC

TV와 온라인 플랫폼으로 방

영된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

트는 28일 방탄소년단의 새

리얼리티 '인더숲 BTS편

'(In the SOOP BTS ver.)이

다음 달 19일부터 매주 수요

일 오후 11시 JTBC에서 방

영된다고 밝혔다.

'인더숲 BTS편'은 숲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즐기는 방

탄소년단의 모습을 담은 프

로그램으로, 약 60분 분량의

총 8개 에피소드로 구성된다

. 빅히트가 기획하고 빅히트

의 공연·콘텐츠 제작 자회

사 '빅히트 쓰리식스티'가 제

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빅히트의

자체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

버스에서도 다음 달 20일 오

전 0시부터 볼 수 있다.

특히 위버스에서는 약 80

분 분량으로 확장된 버전을

볼 수 있다. 8개의 에피소드

는 동일하지만, TV에서 볼

수 없는 비하인드 편도 추가

돼 총 16편의 영상이 공개된

다.

'인더숲 BTS편' 콘텐츠는

다음 달 4일 오전 11시부터

커머스 플랫폼 위버스샵에

서 독점 사전예약 판매가 시

작된다.

'인더숲 BTS편'은 무대를

벗어나 각자 취미 생활을 하

며 평범한 시간을 보내는 방

탄소년단의 일상과 휴식에

초점을 맞춘다.

멤버들은 강과 나무에 둘

러싸여 온전히 자신들만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특히 제

작진과의 소통 없이 멤버들

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

이 포인트라고 소속사는 소

개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다음

달 21일에는 영어로 부른 디

지털 싱글을 발표할 예정이

다.

kimhyoj@yna.co.kr

숲으로 간 방탄소년단…새 리얼리티 JTBC 방영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걸그룹

블랙핑크 제니의 솔로곡인 '솔로'(SOLO)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5억뷰를 돌파

했다.

28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

면 2018년 11월 공개된 이 뮤직비디오는

이날 오전 4시 20분께 유튜브에서 조회수

5억건을 넘겼다.

소속사는 국내 여자 솔로 가수가 뮤직

비디오 5억뷰를 기록한 것은 제니가 유일

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솔로' 뮤직비디오는 공개 23일 만

에 1억뷰를 넘겨 국내 여자 솔로 가수 최

단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제니가 속한 블랙핑크는 유튜브에서

억대뷰 영상을 20편 보유해 '유튜브 퀸'이

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지난달 발매한 신곡 '하우 유 라이크 댓

'(How You Like That)은 공개 21일 만에

3억뷰를 넘어서 K팝 최단 기록을 경신했

다.

rambo@yna.co.kr

12/6

아리수 코리안 레스토랑

홀에서 일하실 분 구함

T. 978-466-8688

6/19

이베이 하시는 분 찾습니다

T. 617-678-5059

블랙핑크 제니, '솔로'도 '유튜브 퀸'…MV 5억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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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통이 트일만 하다. 바이러스

소식이 잠잠해졌기 때문이다. 숨

을 죽인듯 하며 잠복에 들어간 모

양새다. 하지만 완전 진압된건 아

닐게다. 

보스톤에도 한창 여름이다. 불

볕더위라 한다. 바람이 불면 그나

마 견딜만 하다. 바람이 더운 기운

을 데려가기 때문이다. 

한참 바이러스가 창궐할 적이었

다. 삼국지를 다시 훑었다. 고우영

만화와, 유튜브 영화와 인터넷을

찾아 읽었다. 읽고 볼적 마다 흥미

만점이다. 적벽대전이 그러하다.

바람이 승패를 좌우했다. 아니, 바

람을 예측한게 승인勝因이었다. 

영화에선 Red Cliff 라 했다. 적

벽赤壁을 말한다. 클라이맥스 적

벽대전이 발군이다. 제갈량이 예

측한 남동풍이 기막히는 거다. 바

람아 불어다오 였으며 북서풍과

남동풍인게라. 덕분에 조조는 많

은 전선과 군사를 화공火攻으로

잃었다. 조조는 대패했고, 제갈량

이 조조를 이겼다. 바람이 제갈량

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거다. 

삼국지에선 조자룡이 빠질수 없

다. 청년장수 조자룡은 언제나 일

당 백이요, 고군분투였다. 그래야

할 것도 같다. 요즈음 한국에서 진

모라는 전직교수가 한창 성가를

높이는 모양이다. 그 역시 단기필

마單騎匹馬인데, 청와대 여러 비

서진들과 한바탕 말씨름이 붙었다

. 바둑이라면 다면기多面棋 일게

다. 와중에 기형도의 시까지 등장

했다. 시는 좋은데 말씨름과는 어

울리지는 않는다. 이번엔 화공花

攻이었다.

꽃을 잃고, 나는 운다

…

꽃을 피워야할 당신이 꽃을 꺾

고

나는 운다, 헛된 공부여 잘 가거

라

꽃을 잃고, 우리는 울지 않는다.

(기형도,  빈꽃밭에서 중에서)

한창 더운 여름 여러가지 일이

겹쳤다. 덩달아 한국으로 부터 반

갑지 않은 뉴스들 전해져 왔다. 두

어달전 북풍이 몰아 치는듯 했던

거다. 개성에선 폭발음이 진동했

고 후폭풍도 만만치 않았다. 또한

유명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제갈량이 바람일 적에, 조자룡

은 분명 삼국지에선 영웅이다. 한

편, 한국에서도 전쟁영웅이 있던

가. 백선엽장군이 있긴 있었다. 그

가 작고했다. 삼가 조의를 표한다. 

바람아 불어 다오. 더위야 물러

가라.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

욥기 37:9)

한담객설閑談客說: 적벽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주지역 <온라인 평화통일문예공모전> 심사를 마치고..

752회 

참으로 놀라웠다.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

의 에세이와 그림 작품 속 생각과 마주하며

우리가 소망하는 평화통일의 꿈이 그저 꿈으

로만 있는 것이 아님을 현실의 희망이 되고

그 희망은 꼭 이루어지리라는 생각을 거듭했

다. 19기 민주평통자문회의 보스톤협의회는

미주지역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관심 및 2032 남북 공동 올림픽 유

치 기원을 위해서 미주 20개 협의회와 함께 <

온라인 평화통일문예공모전>을 개최했다. 한

국어와 영어 모두 응모가 가능하며 기간은 5

월 18일(월)부터~ 7월 18일(금)까지 신청서를

받았었다.

응모주제는 <한반도 평화.통일>, <2032 남

북 공동올림픽 유치>를 주제로 보스톤 협의

회에 제출한 우수작품 가운데 총 9 작품을 선

발해 협의회장상(대상) 1명, 협의회 최우수상

1명, 협의회 우수상 2명(글짓기 1명, 그림 1명

), 협의회 장려상 4명(글짓기 2명, 그림 2명) 특

별상(외국인 참가) 1명, 그 외 참가자 모두에

게 참가상(Love, Peace, Patriotic)이 주어진

다. 보스톤 지역 우승자 2명을 미주 결선에 작

품을 보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다려 본

다. 미주 본선 시상은 8월 15일(토) 미국 시애

틀(미주지역회의 사무실 소재지)에서 개최되

고 지역회의 결선 수상자 11명(대통령상 1명,

사무처장상 2명, 우수상 3명,장려상5명)과 함

께 시상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미주지역 온라인 평화통일문예공모전>에

모두 참가한 학생은 31명이었으며, 작품은 35

작품이 접수되었다. 글짓기와 그림을 함께 낸

학생들이 있었다. 결과 발표는 7월 31일(금) <

보스톤코리아> 기사에 발표되며, 보스톤 협

의회 '화상 시상식'은 8월 6일(목) 저녁 8시 김

용현 보스톤 총영사님과 한선우 민주평통 보

스톤 협의회 회장님을 모시고 있을 예정이다

. 그 외의 심사위원들과 보스톤 협의회 위원

들 그리고 참가 학생들과 가족들이 참여할 예

정이다. 화상 시상식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

길 바라며 참석하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보

스톤코리아> 기사에서 Zoom 링크 주소를 확

인하기 바란다. 

2020 미주지역 온라인 평화통일문예공모전

준비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포스터 광고만으로는 작품

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일단 광고지를 카피하여 <신신 마

켙>과 <H 마트> 그리고 <교회>에 문의를 드

리고 허락을 받은 후 광고지를 붙였다. 무엇

보다도 개인적으로 지인들께 전화로 부탁을

드렸었다. 바쁘신 중에도 주변의 분들에게 자

녀분들의 작품 참여를 권유해주셔서 이번 공

모전이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자

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모두 6명의 심사위원들이 심사하였다. 어

린아이들의 그림과 청소년들의 글짓기와 그

림은 심사위원들을 고심에 빠트리고 말았다.

이번 온라인 평화통일문예공모전에 응모한

학생들의 작품을 만나며 참으로 놀라움을 금

치 못했다.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과 그에 따

른 자료들을 찾고 고심한 흔적이 고스란히 담

겨 있었다. 가슴 한편으로 뭉클해지고 마음이

뿌듯해졌다. 그 누구를 딱히 순위를 정한다는

것이 마음으로는 안타까움이었다. 그러나 심

사위원들이 각자 심사숙고하여 총점을 내고

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으로 처음 치러지는 까

닭에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았었다. 응모 작

품에 관한 것과 심사에 관한 여러가지가 쉬운

일이 아님을 미리 짐작은 하고 있었다. 그러

나 이번 참가 학생들을 보면서 용기가 더욱더

생겼다. 응모한 학생들의 작품(에세이와 산

문시)을 만나며 그들 속에 살아있는 고향을

애타게 그리시던 할아버지.할머니와 외할아

버지.외할머니의 애절한 이야기를 엄마.아빠

에게서 들은 가족의 아픔과 조국분단의 아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평

화통일의 길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표현했음

이 역력해 보였다.

또한, 그림 작품을 만나며 참으로 놀라웠다

. 어린 초등학생들의 맑고 신선한 작품들이

속속 들어왔다. 청소년 학생들의 작품은 가히

놀라움의 수준이었다. 심사위원 중에는 외부

초청 화가가 계셨는데 참으로 수준 높은 작품

이 많이 들어왔다는 평을 해주셨다. 2020 <미

주지역 온라인 평화통일문예공모전>이 제1

회가 되었다. 응모한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님

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린다. 2021년

에도 더 많은 응모자들이 좋은 작품으로 나누

길 바라며, 8월 6일 저녁 8시에 '화상 시상식'

이 있으니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길 바라는 마

음이다.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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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H+양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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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년 늦 여름 어느날, 졸지에 왕이 된 어린

진평왕이 나름 정사政事를 보고 있는데 새주

璽主 미실이 갑자기 그를 끌고 장막 안으로 들

어가 정사情事를 치르려고 했다. 그러나 어린

진평왕은 미실과 합궁을 하지 못했다.304) 다

시 미실은 늘 곁에서 정무를 보좌하고 호위를

총책했던 설원랑을 데리고 들어가 대낮에 색

사를 하였다. 그 결과 김씨로 태어날뻔 했던 보

종寶宗은 설씨로 태어났다(580년). 미실은 막

내아들 보종을 지극히 사랑하였다. 보종은 외

모 뿐만 아니라 재능도 아버지 설원랑을 꼭 닮

아 향가鄕歌와 청유淸遊를 즐겼다. 그래서 그

는 화랑에 입문한 후에는 설원이 이끌던 운상

인雲上人파에 소속되어 기량을 키웠고, 우삼

부(현묘玄妙, 악사樂事, 예사藝事를 맡았던 부

서)를 거쳐서 14세 풍월주 호림공 밑에서 부제

를 지냈다. 호림과 보종이 서로 아끼고 나누는

정이 마치 부부와 같았으며, 심지어 보종은 여

자가 되어 호림을 섬기지 못함을 한스러워 했

다고 화랑세기에 기록되어 있다. 보종은 전통

적으로 부제가 이엇던 15세 풍월주의 위를 김

유신에게 양보하였다가, 대원신통들의 지원

으로 김유신을 이어 16세 풍월주가 되었다. 

한편 사도와 미실 일파는 579년 8월24일 진

지왕을 황음무도한 왕이라며 폐위시키고 나

서 어린 백정(진평왕)을 왕으로 옹립하였다.

그리고 사도태후의 섭정이 시작되었다(진평

왕의 조모 사도는 584년까지 섭정을 했다). 아

울러 새주 미실은 또 다른 진흥왕의 후궁이었

던 보명과 함께 좌우후左右后로 진평왕을 색

도色道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늦 여름날,

정사당政事堂(원문에는 정당政堂)에서 집무

를 보던 미실은 깜빡 잠이 들었다. 달콤한 오

수와 함께 백양白羊 한 마리가 그녀의 가슴으

로 살포시 들어 왔다. 꿈이었다. 길몽임을 알

고 어린 진평왕의 손을 이끌고 장막 안으로 들

어갔다. 그러나 왕은 아직 어린 아이였다. 화

랑세기에 보면,

[16세 보종공은 또한 미실궁주의 사자私子

이다. 홍제鴻濟8년에305)

사도태후가 친정親政을 했다. 미실궁주가

새주璽主가 되어 정당政堂에서 문서들을 보

다가 낮 꿈을 꾸었는데 백양이 가슴으로 들어

왔다. 그것이 길한 꿈임을 알고 급히 제帝를 끌

고 장막 안으로 들어 갔다. 제는 나이가 아직

어려서 궁주의 기분에 따라 주지 못했다. 이에

금하衿荷 설원랑薛原郞에게 다시 들어가 모

시도록 하여 (보종)공을 낳았다. 공은 자라면

서 모습이 금하와 같았다. 그러므로 미실궁주

가 금하에게 내려주고 아들을 삼게 했다. 궁주

는 공이 막내아들이 되기 때문에 매우 사랑했

다. 하종공 또한 공을 도탑게 사랑했다. 보종

공은 처음에는 제帝를 아버지라고 했다. 자라

자 금하에게 돌아갔다. 제帝는 (보종공을 마복

자로) 생각하여 상사賞賜가 심히 많았다.]

위의 인용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를

보면, 사도태후는 진흥왕의 비妃로서 부모는

박영실과 옥진이다. 사도는 진흥왕과 장남 동

륜, 차남 금륜(사륜), 삼남 구륜을 낳았다. 장남

동륜은 태자의 위位에 있을때 아버지의 후궁

인 보명궁주의 치맛폭을 풀려고 월담을 했다

가 개에게 물려서 죽었다(572년). 그는 부인 만

호와의 사이에서 아들 백정, 백반, 국반을 두었

다. 금륜은 아버지 진흥왕을 이어 제25대 진지

왕이 되었다가 폐위되었다. 구륜은 삼국유사

에 견훤의 고조부로 나오는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본다. 새주 미실은 아마도 왕의 옥새를

관장했을 것이다. 미실은 세종과 결혼하였는

데, 진흥왕의 후궁이 되었다. 하종은 미실의 아

들로 세종과 낳았다. 세종은 진흥왕의 이부동

모 동생인데 부모는 태종과 지소태후이다. 설

원랑은 7세 풍월주을 역임하였으며 부모는 설

성과 금진이다. 금진은 옥진의 동생이며, 처음

에 법흥왕의 후궁으로 있다가 후사가 없어서

출궁 되었으며, 이때 그녀를 사모한 구리지와

결혼하였다. 그들은 아들 토함과 5세 풍월주

사다함 그리고 딸 새달을 낳았다. 구리지가

548년 독산성 전투에서 전사하자 금진은 구리

지의 용양신이었던 설성과 살면서 설원랑을

낳았다. 인용문에서의 제帝는 진평왕을 말한

다. 마복자란 배를 문지른다는 뜻인데 임신한

여인을 왕이 관계하여 태어난 아들을 왕의 마

복자라고 하였다. 그들은 왕자나 전군은 아니

었지만 그에 버금가는 지위를 누렸다.

304)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진평왕의 출

생연도가 없는데 화랑세기에는 567년생으로

기록되어 있다. 576년 제24대 진흥왕이 죽자,

왕비 사도와 새주 미실은 진흥왕의 장손인 백

정(후일 진평왕, 진흥왕의 장자 동륜의 아들,

동륜은 572년에 죽었다) 대신 차자이며 당시

태자로 있던 금륜을 차기 왕으로 옹립하였다.

그들의 합의에는 미실의 왕후 책봉이 있었다.

하지만 왕좌에 오른 진지왕은 미실을 왕후로

들이지도 않았으며, 정사政事는 돌보지 않고

정사情事에만 몰두했다. 결국 579년 8월, 사도

태후(진지왕의 생모)와 사도의 오라비 노리부

의 세력, 그리고 미실과 미실의 남편인 6세 풍

월주 세종이 이끌던 화랑도들에 의해 폐위되

었다.

305) 홍제는 572년에서 584년 정월까지 12년

1개월 동안 사용한 진흥왕, 진지왕, 진평왕 대

의 연호이다. 홍제8년은 579년이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

해, 소나무),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김태

식, 김영사),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한국사데이

터베이스(db.history.go.kr)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郞世紀, 16세 풍월주風月主 보종공寶宗公(1)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미국에 이민 와서 아이들 키우며 한 푼 두

푼 모아 자그마한 은퇴자금을 투자했는데 주

식시장이 연일 요동치고 있다. 불안하고 두려

운 마음 때문에 잠도 편히 잘 수 없다. ‘주식

시장이 더 폭락하기 전에 팔고 나와야 하나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지난 3~4개월 동안 주식 투자에서 두렵고

불안한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을 팔고 나온 투

자자가 많이 있다. 65세 이상인 투자자는 무

려 30% 이상 그리고 투자자 전체 중에서는

18%가 주식시장에서 손을 털고 나왔다고 월

스트리트 신문이 발표(Investors approach-

ing retirement face painful decision, Akane

Otani, WSJ, June 15, 2020)했다. 

주식을 팔기로 마음먹었다면 다음 두(2) 가

지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결정해야 한다. 첫

째는 주식시장이 더 떨어질 것을 예측해야 하

고 둘째는 시장이 밑바닥에 도착했을 시점을

예측해서 재투자 결정을 해야 한다. 이것을

예측해서 맞춘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은퇴가 목전에 있거나 이미 은퇴해서 투자

한 돈으로 생활해야 하는 투자자에게는 주식

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불안할 것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지만 결국에는 상승한다는 사실이 중

요한 것이다. 금융위기 때 주식시장이 45% 이

상 폭락했지만 2009년부터 2019년 말까지 11

년 동안 주식시장은 연평균 약 15%를 창출한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다우 존스가 하루에 1,800포인

트나 하락하는 날도 있다. 그러나 2020년 주식

시장은 5.3% 하락(6/19)이다. 어떤 한 투자자

가 무인도에 가서 조용히 지난 3개월 동안 휴

가를 보내고 왔다. 그동안 나의 소중한 투자

돈이 어떠한지 확인해 보고 투자한 자산에 큰

변화가 거의 없음을 안다. 투자자는 휴가를

간 동안 주식시장이 잠잠했다고 생각할 것이

다.  

투자자는 투자한 자산이 적어지는 것을 두

려워하기보다는 상승하는 주식시장에 나의

돈이 투자되어 있지 않아서 투자 이윤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히려 더 두려워해야 한다

. 억세게 운(?)이 좋아서 폭락하기 전에 시장

에서 팔고 나왔다고 해도 다시 들어가는 시점

을 놓치면 결국에는 더욱 큰 손실이라는 뜻이

다.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폭은 하락하는 폭보

다 과거 주식시장에서 약 5배로 증가했기 때

문이다.

여행할 때 비행기를 타고 간다. 가는 도중

에 이상 기류를 만나면 비행기가 몹시 흔들린

다. 비행기가 공중에서 순간적으로 떨어지기

도 한다. 두렵고 무서운 마음 때문에 비행기

에서 뛰어내리지는 않는다. 주식투자도 이와

비슷하다. 목적지를 가는 동안 여러 가지 상

황이 일어날 수 있다. 주식시장이 변할 때마

다 잘못된 판단과 결정은 치명적으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연세가 지극한 투자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

다. ‘젊은 사람은 주식시장이 회복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지만, 나에게는 그런 시간이 없

다’라고 말이다. 100% 맞는 말이다. 그래서

필자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투자하기 전에 투

자 위험성(Risk)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

다. 투자 종목마다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 여

러 투자 종목을 종합해서 만들어진 포트폴리

오의 위험성을 인식한 후 투자해야 한다.

투자 위험성을 고려해서 본인에게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형성했다고 가정하자. 간단한

예로 주식시장이 한순간에 20%나 폭락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투자는 주식

에 50% 그리고 채권에 50%가 투자되었다면

나의 돈은 10% 하락만 경험한다. 또한, 폭락

하는 시장에선 주식에 투자했던 돈이 채권으

로 이동된다. 나의 돈이 이미 채권에 투자되

었기에 3% 상승한다면 실제 하락은 7%로 마

무리될 수 있다.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까지 주식시장이 일

직선으로 증가한 것은 결코 아니다. 상승했던

11년 동안 미국 국가의 신용도 하락, 정부와

의회가 국가 부채 한도액 차이로 냉전, 무역

전쟁, 대통령 선거, 이자율 상승, 등으로 주식

시장이 크게 하락했다. 2018년 끝자락에도

20%나 하락했다. 이것을 기억하는 투자자는

얼마나 될까? 

비즈니스가 천천히 다시 시작되었다. 우리

는 현재 일어나는 일에 매우 민감하다. 여기

에 여러 비관적인 소식은 전염병 자체보다 더

빠르게 널리 퍼지고 있다. 투자자가 할 수 있

는 것은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고 장

기투자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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